
월요일 시편 112-115 (시 112:1)

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.

화요일 시편 116-118 (시 116:15)

내 욕심과 즐거움 몸이 편한대로 따라가는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
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에요.

수요일 시편 119:1-60 (시 119:11)

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.

목요일 시편 119_61-120 (119:105)

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 비추고 인도해주시는 등이고 빛이에요.

금요일 시편 119:121-176 (시 119:145)

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절히 또 열심 있게 기도해요.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.

토요일 시편 120-123 (시 121:1-2)

어려운 일, 곤란한 일,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?
우리의 아버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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